
한화, 군자 147만평 5억달러 매각
인천공장 72만평도 개발 매각 … 7개 화약공장은 3개로 통합계획

한화그룹은 최근 한화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군자매립지 147만평 부지를 미국의 해외부동산 전문 투자법인

인 ICC(International Commerce Corp.)에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5월3일 밝혔다.

한화는 군자부지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

외자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 매각가격은 5억달러(약 6000억원) 정도로 알려졌다.

한화는 앞으로 부지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약 1년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께 개발공사가 완

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한화는 ICC와 공동개발을 통해 군자매립지를 테마파크, 골프장, 관광숙박단지, 쇼핑몰, 국제업무단지, 전시회

장 등이 들어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.

한편, 한화그룹은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인천공장 부지(72만3000평)를 매각, 국내 최초로 [골프코스 타

운] 개념이 도입된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확정했다.

한화는 인천공장 부지 매각으로 약 5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인천공장 시

설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은과 대전공장으로 이전·통합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공장부지 재개발을 위해 대전, 보은 등 전국 7곳에 있는 화약공장을 3개로 통합하는 계획도 추진

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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